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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내 발견 유물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중요 석조문화재 보수공사의 일환으로 전국 중요 석탑의 해체공사를 실시

하던중 지난 3월 15일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에 소재하는 국보 제39호 오층석탑 삼층옥개석 

상면에서 금동사리함 1점을 발견하였다. 이 금동사리함은 15×15×15(㎝) 크기로 표면 일부에 녹

이 있을 뿐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여 사천왕상과 연화당초문이 잘 남아 있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는 금동사리함의 보존처리 과정으로 내부 유물에 대한 

X-ray촬영 조사를 실시하여 금동소탑 4점, 금제소불상 1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 유물에 대한 

수습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습 유물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동소탑(4점)

큰 것은 길이 10.6㎝로 이층기단에 삼층탑으로 상륜부 일부가 남아 있음. 삼층 옥개 네모서

리에는 풍탁을 달았고 수습과정에서 나머지 상륜부편도 발견됨. 나머지 3점은 다층탑으로 

길이 8.6 - 8.8㎝임.

2. 금제소불상

길이 4㎝로 연화대좌 위에 서있는 입불임. 手印은 施無畏與願印을 하고 있으며 頭光을 갖

추고 있음. 두광에는 火焰文을 나타내었음.

3. 목제소탑

목제소탑 1점(4.3㎝)과 목제소탑편들이 많이 수습되었는데 다층탑 형식이며 대부분 얇은 판

으로 파손되어 남아 있음.

4. 지류편

사리함 내부 벽면 일부에 묵서가 있는 지류편들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수습하여 전문가에 

의한 보존처리가 진행중임.

5. 사리 및 구슬

15과로 추정되는 조그만 사리들이 구슬들과 함께 발견됨. 발견된 금속유물들에 대해서는 

유물 재질 및 성분조사를 위한 비파괴분석 조사, X-ray촬영 조사, 표면 녹성분 분석조사를 

실시하고 목제유물들은 정확한 수종을 파악하기 위해 수종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보존처리중인 지류편은 처리가 완료되면 남아 있는 묵서로 경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